
일본, 2010년 금속 재활용액 4조원
폐 전자제품에서 추출 … 금․은․인듐은 세계 매장량의 20% 수준

일본에 부품․자재 형태의 희귀금속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물질․소재연구기구의 조사 결과 부품이나 자재 형태로 매장돼 있는 각종 희

귀광물의 양은 금이 6800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16%에 달한다고 10월11일 보도했다.

또 은은 6만톤으로 22%, 액정패널의 전극막에 사용되는 인듐은 1700톤으로 16%로 추정됐다.

일본기업들은 이른바 <도시광산>으로 불리는 폐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의 희귀금속을 재활용하기 위해 힘

을 쏟고 있다.

일본의 자원 재활용은 1960년대 시작돼 현재는 20여종의 금속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

며, 재활용하기 위해 폐 가전제품 등을 모아놓은 도시광산이 30개 이상에 달한다.

폐기된 휴대전화나 전자기판 등을 특수약품으로 처리해 금속을 분리하고, 분리된 금속을 전극 등으로 흡착

한 후, 회수된 금속을 녹여 주형에 붓고, 약품으로 제련해 출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다.

2010년 일본의 금속 재활용은 2600억엔(약 4조원)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.

중국 등 신흥국의 대두로 자원 소비량이 급증했고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로 각종 광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

도시광산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.

하지만,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 자원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도시광산의 채산성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

다.

최근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면서 1개월간 금 가격이 약 10%, 은은 20% 정도가 하락했다. <저작권자

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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